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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

Bloomberg: Prices Paid to US Producers Increase by More Than Forecast
2월 미 생산자 물가 예상보다 높다

생산자에게 지불하는 도매 물가의 인플레가 예상보다 1월에 가속화되어
중동 위기 전에도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자물가지수가 1월에는 0.5% 상승했으나 2월에는 0.7% 더 높았다고
오늘 수요일 연방 노동통계청은 밝혔다. 변동성 심한 식품과 에너지를 제
외한 핵심 생산자물가지수는 0.5% 증가했다.
한마디로 중동 위기 오일가 상승 전에 이미 강한 물가 상승세가 있다는 말
이다.



기사

WSJ: Powell’s Second-to-Last Meeting Previews an Increasingly
Divided Fed
임기 막바지 파월 의장의 연준, 내부 이견 커져

 
연준 관리들은 이번 주 수요일 발표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
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연준 인사들은 금리 인하를 주장하며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이다.
연준 내부의 분열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트럼프가 임명한 세 명의 인
사들이 금리 동결이라는 다수 의견에서 이견을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
고 있다. 지난 회의에서도 이 중 두 명이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관계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이 하나의 ‘블록’처럼
무리를 지어 같은 방향으로 표결하는 패턴이 이어질 경우, 연준의 신
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사

CNBC: Fed to still cut rates this year, even as high oil prices spark an
uptick in inflation: CNBC Fed Survey
CNBC 설문 결과 “오일 상승 불구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 있다”

CNBC Fed 설문 조사에 따르면 오일 가격은 지금부터 6개월간 평균 88달
러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응답자들은 올해 연준 금리 인하를 1.8% 포인트로 보고 있다. 이는 올해
금리 인하를 단지 한차례 한뿐이라는 연준 선물 시장의 전망보다 비둘기파
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설문에 참석한 응답자는 펀드 메니저, 분석가들, 이코노미스드들 32
명이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3-18/prices-paid-to-us-producers-increase-by-more-than-forecast?srnd=homepage-americas
https://www.wsj.com/economy/central-banking/powells-second-to-last-meeting-previews-an-increasingly-divided-fed-35f2c529?mod=hp_lead_pos1


기사

Bloomberg: US Economy’s Strength Hinges on How Much the Rich
Spend
‘부유층이 미 경제 결정’ 의견은 논란이 있어

 
부유한 미국인들의 소비 지출이 제 성장을 이끄는 반면, 저소득층의 지출
은 약하다는 것이 경제 연구와 기업 전략에서 정설처럼 보인다. 그러나 일
부 분석가들은 이 흐름이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Moody's Analytics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Mark Zandi 같은
경제학자들은 상위 10% 가구가 전체 소비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추
정하면서, 30년 전에는 이 비중이 3분의 1 수준이었다고 말한다. 반면 회
의적인 시각에서는 가계 지출에서 이에 상응하는 변화 증거가 확실하지 않
다고 말한다.
논쟁은 자료가 불완전하고 발표 시차와 맞물려있다는 것. 옹호론자들은 실
시간 데이터와 기업 활동에서 K자형 흐름을 확인한다는 입장인 반면 회의
론자들은 공식 지출 통계와 특정 항목 성장률은 그런 흐름을 확인하지 못
한다고 반박한다.

기사

https://www.cnbc.com/2026/03/18/cnbc-fed-survey-elevated-oil-but-a-rate-cut.html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3-17/how-k-shaped-us-economy-is-fueling-consumer-spending-debate


[미국 금융]

Bloomberg: Gold Falls to One-Month Low With Focus on Outlook for US
Rates
금값 하락세… 에너지 물가로 금리 동결 우려

 
금값이 하락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이란이 보복을 공언하면서 금
값이 하락했다. 이는 공급망 혼란으로 금리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란 방송이 “이스라엘 공격으로 정유소와 가스전이 피격됐다”고 보도한
후에 금값이 기존 한 달여 동안 비교해서 3.4% 가장 낮게 하락했다. 이란
은 보복할 대상이 되는 걸프 지역 에너지 시설 리스트를 공개했다.
금값 하락은 높은 에너지 가격이 인플레를 일으키고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기사

[개인 재정]

YahooFinance: How the Fed's rate decision affects your bank accounts,
loans, credit cards, and investments
연준 결정이 개인 재정에 미치는 여파는?
 

연준은 당분간 금리를 동결할 예정이다.
예금: 올해 예금 계좌 수익률은 낮은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당좌
예금 전국 평균 이자율은 거의 변동 없이 0.07% 수준이다. 반면에 단기 저
축 예금 이자율은 약간 높지만 0.39%인데 3%대 후반이나 4%까지 가능한
고수익 저축 계좌와 머니마켓펀드를 권장한다.
머니마켓: 미 평균 수익률은 0.56%이며 고수익 머니마켓 계좌에서는 4%
에 근접한 상품도 있다.
예금 증서(CDs): 최근 1년 만기 CD 금리는 1.61%까지 소폭 하락. 더 나는

금리도 가능하며 예치금 최소액과 만기에 따라 금리가 달라진다. 

기사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3-17/gold-holds-steady-near-5-000-as-traders-weigh-fed-rate-cut-path?srnd=phx-markets
https://finance.yahoo.com/personal-finance/banking/article/how-the-feds-rate-decision-affects-your-bank-accounts-loans-credit-cards-and-investments-220526730.html


[중동 위기]

YahooFinance: Hormuz Reopening Looks Unlikely Without a Truce in Iran
War
휴전 없이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 힘들다

트럼프는 커지고 있는 세계 에너지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하려고 필사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이란과의 전쟁에서 휴전 없이는 쉽
게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란의 간헐적인 선박 공격과 기뢰 위협 때문에 이 중요한 해협의 통행량
은 거의 끊겼으며, 사실상 외부가 아닌, 이란 정부가 해협의 흐름을 통제하
게 되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의 약 5분의 1을 공급하며 통행 차질은 생산
감소, 연료 부족, 그리고 아시아에서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가격 상승을 초
래했다.

기사

[오일]

YahooFinance: Oil Jumps as War Escalates With Attack on Iran Energy
Assets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에 브렌트유 108달러

 
이스라엘이 이란이 일부 에너지 시설을 공격한 가운데 이란이 인접국의 석
유·가스 시설에 대한 보복을 경고하면서 원유 가격이 급등했다.
브렌트유는 오늘 화요일에 3% 이상 상승한 뒤 배럴당 108달러를 넘어섰
다.
친 이란계 FARS통신에 따르면 이란이 보복을 약속하며, 이전에는 안전하
다고 여겨졌던 대립 국가 시설을 공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사

[주택]

https://finance.yahoo.com/news/hormuz-reopening-looks-unlikely-without-083004768.html
https://finance.yahoo.com/news/crude-oil-holds-advance-iran-001727813.html


Bloomberg: US Mortgage Rates Hit Highest This Year, Slowing
Refinancing
미 모기지율 올해 들어 최고치...재융자 감소

미 모기지 금리가 올해 최고치로 상승하면서 주택 재융자 신청이 급격히
하락했다.
30년 만기 모기지의 계약 금리는 3월 13일로 끝나는 주에 0.11% 올라
6.30%를 보였다.
이에 따라 미모기지은행협회(MBA)가 집계하는 재융자 신청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18.5% 급감, 올해 들어 가장 크게 감소했다.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Bloomberg: Macy’s Rises on Sales Outlook While Cautioning on Iran,
Tariffs
Macy’s 백화점, 매출 상향 조정

Macy’s 백화점의 1분기 순 매출을 최대 46억 3천만 달러, 매출을 최대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관련 Macy’s 주가는 이번 분기 매출이 예상보다 강할 것이라는 회사
전망 발표 후 상승했다. 이는 회계 연도가 탄탄하게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셈이다.
다만 Macy’s는 전체 회계연도 전망은 신중한 보였는데, 이는 관세와 이란
전쟁으로 인한 불안이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기사

[오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와 주요 환율]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3-18/us-mortgage-rates-reach-highest-this-year-slowing-refinancing?srnd=phx-industries-real-estate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3-18/macy-s-issues-prudent-2026-guidance-on-geopolitical-risks?srnd=homepage-ameri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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